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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2일 레슨 

이삭, 주님의 이름을 부르다 
핵심 구절: "이삭이 거기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서 장막을 치고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 우물을 팠더라." 
창세기 26:25 

선택한 성구: 
창세기 26:16-33 

핵심 구절은 기근의 시기에 이삭의 체류가 절정에 

달한 시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나일강의 꾸준한 흐름으로 식량과 물이 거의 

보장되는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이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창세기 12:10 참조) 그러나 이삭은 

여호와로부터 약속의 땅에 남으라는 지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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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지탱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실물을 교훈으로 

삼으셨습니다. 주님은 이삭이 쉬운 길을 택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교훈의 요점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물은 기근에서 살아남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아이작은 아버지가 그 땅에 파놓은 우물을 떠올리며 

그 우물을 찾아 그 소중한 물을 다시 흐르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막아서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성경 기록에 따르면, 이삭은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그곳에 거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아브라함의 죽음 이후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막았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시대에 

팠던 우물을 다시 팠습니다. 그는 그들을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창세기 26:17,18; 
21: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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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신앙에 대한 존경과 명예는 이삭이 우물의 

이름을 과거의 명칭에 따라 짓고자 하는 열망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는 예레미야의 메시지인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사거리에 

서서 바라보고, 옛길을 물으며 좋은 길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고 그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쉴 

곳을 찾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6:16) 우리는 우리 조상들이 걸었던 '옛길'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그 길은 진리의 생수가 솟아나는 

지상에서 가장 깊은 물의 우물인 성경에 드러나 

있습니다. 

이삭은 하인들에게 아브라함의 우물을 다시 파라고 

지시했습니다. 처음으로 물이 솟아나는 기쁨의 

순간이었습니다. 기쁨도 잠시. 지역 목동들( )이 "그 

물은 우리 것"이라며 이삭의 하인들과 다투었습니다. 

이삭은 "분쟁"이라는 뜻의 에섹이라고 적절하게 

부르며 그 우물을 포기했습니다. 그의 하인들이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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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물을 팠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그랄의 

목동들은 그들과 다투었고, 이삭은 다시 그 우물을 

"반대"라는 뜻의 싯나라고 부르며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끈기와 믿음은 이삭의 결심을 

더욱 굳건히 했고, 그는 아버지의 우물을 복원하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창세기 26:19-21 

새로 수리한 세 번째 우물에서도 물이 나왔고 우물에 

대한 권리에 대한 다툼도 없었습니다. 이삭은 "넓은 

곳"이라는 뜻의 르호봇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가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말하기를, 이제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공간을 

마련하셨으니 우리가 그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였기 

때문이라." (22절) 이 기쁨은 시편 기자가 "그가 또한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고 나를 기뻐하사 나를 

건지셨나이다"라고 말한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시편 18:19) 따라서 이삭은 영감을 받아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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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현대의 부정론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생수인 

성경을 부정할 것입니다. 그분은 언제나처럼 우리를 

공급하십니다. 이삭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구원자이신 주님의 이름을 기쁘게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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